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
님인 지장이 뱀과 전갈에
몸을 다쳐 선정에 들어있
을 때 용모가 나타나 절을
하고 약을 선물하면서 자
식이 무지해서 저지른 일
임을 사과하고 샘이 솟게
하여 허물을 참회하는 장
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지
장(地藏) 스님은신라의왕
자 출신으로 24세에 출가
했다. 중국에 건너가 각지
를 돌며 구도생활을 하다
가양쯔강(揚子江) 남쪽구
화산(九華山)에 화성사(化
城寺)를 짓고 불법을 전파
했다. 명성이 높아져 중국
각지는물론신라에서까지
불법을 들으러 옴으로써
구화산은 불교의 성지가
됐다. 794년 99세의 나이
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참
선 중 입적했다. 3년이 지
나도록 시신이 썩지 않아
등신불이 됐는데, 아직도
구화산 육신보전에 그의
등신불이 봉안돼 있다. 본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구화산에서 수행하던 중
뱀과 전갈 때문에 몸을 다쳐 단정히 앉아 무념의
경지에 들어갔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아름다운 부
인이 나타나 절을 하고 약을 선물하면서 말했다.
‘어린아이가무지해서저지른일이니원컨대샘이
솟아나게해허물을보완하고자합니다.’말이끝
나자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앉아 있는 좌
우를 살펴보니 바위 사이에서 단 샘이 솟아 나왔
다. 또한 본국인 신라에서도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서로찾아오고그문도또한많아서한해
를넘길자량을구할길이없었다. 이에지장스님
은곧바위를발굴해그속에서흙을얻었는데그
빛깔이 맑고 하얗고 빻지 않아도 국수와 같아서
대중들과함께그것을먹었다. 그곳대중들은법을

듣는것으로정신을돕고, 음식으로목숨을보양하
지 않게 돼 그를 종사로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우리에게 김교각 지장보살로 잘 알려진
지장스님의신통력은본문보다더많은내용들이
알려져있다. 중국에서는시신이썩지않는등신불
이 열한 분 나타나셨는데 지장 스님이 중국 최초
의등신불이되신분으로지장보살의화신으로추
앙받고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전세계에인도를
가장빛낸분이듯이우리나라사람으로태어나전
인류의4분1인중국사람들이지장보살성인으로
받들고있는김교각스님이우리나라를세계에가
장많이알린인물일것이다. 우리는이점을조명
해불교포교사를더욱풍성하게할필요가있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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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가 샘이 솟아나게 하다
용모용천(橛母湧泉)

畵䤎 䤎 䤎

옛날한왕이무우원(無憂園)에들어가즐겁게놀기위해신하에게말했다. “그대는궤짝하나를들고저동산으로가
서, 내가앉아쉴수있게하라.”신하는남보기에창피스러워들려고하지않고왕에게아뢰었다. “저는들수가없습
니다. 지고가겠습니다.”그래서왕은곧서른여섯개의궤짝을그의등에지우고그를재촉해동산으로갔다.
범부들도그와같다. 여자의털하나가땅에떨어진것을보고스스로말하기를, “나는계율을지킨다”고하며그것을
집으려하지않는다. 그러다번뇌에홀리어, 서른여섯가지물건, 즉털, 손, 발톱, 이, 똥, 오줌따위의더러운것도더럽
다하지않는다. 서른여섯가지더러운물건을전부붙잡고도부끄러워하는생각이없이죽을때까지놓지않는다. 마
치어리석은사람이궤짝을지는것과도같다.

어서냉큼
들고가라!

얘! 그건네
스타일이고~
난남자가장보러
다니는거질색이야!
궁상맞아보이잖아~

당분간걷기힘들겠소!
기저귀차고몇달누워
있어야겠소…!

으이그~ 
고고한척
하더니…!

아주엉망이
됐구먼! 쯔쯔…

웬냉장고에요?

어머머…!
새우젓을왜
이렇게들고
온거야~…?

이나이에
배달하랴?

앗! 냉장고…

빨리
의원불러!
아이고~

어머~
기운도세셔라!

헤헤
뭘요…!

아이고
허리야!

내스타일의
여성들은
저렇게생각
한다니까~

그런건
배달을
시키지…!

난남자가시장보는거
보기좋던데~ 
가정적이고…!

시장에서새우젓을샀는데
무거워서못들고왔어요!
좀가져다주세요~

사나이체면이있지!
이런걸어떻게들고
다녀~ 무슨꼴이람!

서른여섯개의상자를짊어진신하 <백유경(百喩經)>

고란사 약수詩가있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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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질곡을거쳐
예까지왔나

천년을삭인
눈물

종지에너울대는
의자왕과
궁녀들의옷자락

무수한칼날과죽음
아우성
목탁소리

한모금한모금
청량하게가슴으로떨어지는
슬픈풍경소리

-강연/신작시집<넌이미꽃이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어디론가사라져버리고일체중생의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관세음보살님 42수진언의소원성취를
증득하실길장이바로칠포 대원사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해수욕장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2미터, 높이2.5미터, 길이108미터

대한불교(禪)선종총본산
경경북북 포포항항시시 북북구구 흥흥해해읍읍 칠칠포포리리 660077번번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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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신비의 상징,길상의 상징,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7천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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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장장보보살살 가가피피입은 신비
의달마도와의특별한인
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
도수도정진하는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
서달마도를원력삼아고
단한우리네삶에광명의
빛으로다가오고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달마도를당신곁에두시어소망하
시는바를꼭성취하시기바랍니다.

지지명명스스님님과과 함함께께 상상담담을을......

불교를알고자하시는분이나이유없이고통
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
정, 주변갈등등남모르게고민하는인간사의
모든장애를친절하게상담해시원하게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지명스님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상상담담전전화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달달마마사사 지지명명 합합장장

각각자자의의 근근기기따따라라 110088가가지지의의 다다양양한한 달달마마
도도가가 있있으으니니 각각기기 자자기기와와 맞맞는는 달달마마도도를를
스스님님과과상상담담후후인인연연맺맺으으시시기기바바랍랍니니다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영험이깃든지명스님달마도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상균 → 원만당석윤

거제도총명사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거제도총명사신중탱화 거제도총명사칠성탱화


